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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실리카․에어로겔 상용화 추진
마스터테크론, 상용화 기술 확보 … 2006년말 6000톤 설비 건설

전자부품기업 마스타테크론은 나노실리카․에어로겔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2006년말까지 80억원을 투자

해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양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7월3일 발표했다.

나노실리카는 나노미터(㎚) 크기인 초미세 실리카 분말로 연마제 등에, 에어로겔은 공기분자가 전체 부피의 

98%를 차지하는 첨단 신소재로 단열재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공정이 어렵고 원가가 높아 현재는 

100% 수입되고 있다.

마스터테크론 관계자는 “저렴한 원료(물유리)를 사용한 고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성능은 뛰어나

지만 가격은 기존 수입 제품의 3.3-40% 수준인 나노실리카(톤당 300만원 이하)와 에어로겔(kg당 5000-2만원)

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에어로겔로 대체될 수 있는 단열재 시장은 연간 4조원, 나노실리카 시장은 600억원에 이른다”며 “2008

년말까지 대규모 설비투자를 완료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나갈 것”이라고 덧붙 다. (서울=연합뉴스 강병철 기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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